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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윤정 인턴 기자 = 배우 이이경이 구치소 첫 경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SBS TV 예능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MC를 맡은 이이경의 인터뷰를 20일 공개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외부인 출입이 금

지된 구역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MC로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함께한다. 

이이경은 "타이틀처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 구역을 직접 갈 수 있는 신선한 소재가 매력적이었다"며 출연 이유를 전했다. 그

는 첫 촬영지 '서울 남부 구치소' 방문한 당시를 회상하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촬영이고 하루만 있을 거라고 생각

하니, 무섭지 않고 신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수용자들을 마주치자 그 생각은 변했다. 이이경은 "촬영 중 구치소 안을 돌아다니다 수용자들과 지나가는 길

에 스치듯 만났던 적이 있다. 그들을 보니 눈빛이 좀 남다른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이경은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만난 교도관들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교도관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하

신다고 느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동순찰대(CRPT) 분 인터뷰 중 긴급 상황

이 발생해 갑자기 뛰어가셨다"며 "실제 상황에 놀랐고, 하루에도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10번 넘게 출동하신다는 말에 그들

의 고충을 얕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이경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정규편성이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입 금지

구역도 가보고 싶다. 예를 들어 미국 51구역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곳을 소개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내년 1월 5일 오후 9시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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